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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모호성의 정도, 즉 서비스 모호성은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불일치 패러다임하에서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서비스

모호성이 높으면 기대나 성과는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불일치를 통한 간

접효과를 가진 반면, 서비스 모호성이 낮으면 성과가 불일치를 통해 간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불일치는 두 경우 모두에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조사결과의 시사점을 이론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연구의 한계 및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서비스모호성  소비자만족  불일치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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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비자 만족은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소비경험에 대한 구매자의 주관적이고 전반

적인 평가반응이다. 이러한 평가반응은 느낌이나 감정 뿐만 아니라 판단적 신념을 모두 포함한다. 평가

의 기초는 소비자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기대하는 비교의 기준이나 제품속성, 혜택, 소비결

과에 의해서도 다양해질 수 있다(Westbrook 1986).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과정은 유형의 제품을 평가하는 과정과는 다를 수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으며(intangible),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Zeithaml 1981).  유형의 제품은 소비자가 구매 이전에 평가가 가능한 탐색의 질(serch quality)이 높

은 반면, 무형의 서비스는 구매 이후에야 평가가 가능한 경험의 질(experience quality)이 높다(Nelson 

1974).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과정상의 차이는 소비자만족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유재(1997)는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비교하여 서비스에 대

한 평가는 제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려우며, 이는 소비자만족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들의 효과를 다르게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과는 상이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은 유형의 제품범주 내에서도 제품특성(예 :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산업용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나 구매노

력 및 관여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유사하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도 소비자들이 

서비스 범주에 따라 보이는 전반적인 반응이나 지각의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즉 서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느끼는 위험의 정도나 구매노력 및 관여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곽동성과 김규동(1997)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조건들을 실

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들은 관여도와 제품평가 용이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절상황을 조작하고, 각 

상황별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는 상황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서비스 범주에 따라 보이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반응이

나 지각의 정도는 상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느끼는 위험의 정도나 구매노력 

및 관여도가 상이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범주에 따라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상이하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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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지지를 평가하여 소비자 만족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상

황변수로 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제품모호성(Yi 1993)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품모호성은 서비스와 

어떻게 관련되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

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모호성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만족의 선행변수들은 어

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와 성과 및 불일치의 효

과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 설정 

 

2.1 기존의 문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비자 만족에 관한 연구의 실증적 조사는 기대-기대불일치 패러다임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모

형에서 소비자 만족이란 비교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제품성과와 기대

의 비교를 통해 형성된다. 만약 제품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긍정적 불일치) 만족감은 높아지고, 기대

에 미치지 못하면(부정적 불일치) 만족감은 감소된다. 소비자만족이란 불일치의 함수임이 밝혀진 것이

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대-기대불일치 패러다임 만으로는 소비자의 만족/불만족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

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다. 어떤 조건하의 소비상황에서는 제품성과가 높을 때 소비자들은 

부정적불일치임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Churchill과  Surprenant(1982)은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소비자들의 만족판단은 전적으로 제품의 성과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최초의 기대와는 독

립적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그는 기대-기대불일치 모형에 지각된 성과의 직접적인 효과를 포함시켜 

모형을 확장시키기를 제안하였다. Tse와 Wilton(1988)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

된 성과의 직접적인 효과가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많은 연구들이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소비자만족 과정의 정확한 실체(nature)에 대해

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의 소비자 만족 연구에서 지각된 성과의 역할이나 기대의 역할 

또는 기대불일치의 역할에 대해 연구자들 마다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기대나 성과 그리고 불일치의 효과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지각된 

성과가 소비자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Churchill and Surprenant 1982;plant, Oliver 

and Desarbo 1988, Tse and Wilton 1988, Anderson, Fornell, and Lehmann 1994, Anderson and Sullivan 

1993, Voss, Parasuraman, and Grewal 1998), 어떤 연구에서는 지각된 성과의 직접적 효과를 별로 검토

하지 않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Oliver 1980; Cadott,Woodruff and Jenkins 1987). 기대

의 역할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기대가 소비자 만족에 불일치를 통한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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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반면에(Churchill and Surprenant 

1982, Swan and Trawick 1981, Tse and Wilton 1988, Bearden and Teel 1983, Yi 1993), 어떤 연구에

서는 기대와 소비자 만족간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나 검토되어지지 않고 있다

(Cadotte, Woodruff and Jenkins 1987, Oliver and Bearden 1983, Churchill and Surprenant 1982; video 

disc player, Yi 1993,  Westbrook 1987, Gupta and Stewart 1996, Spreng and Mackoy 1996, Patterson, 

Johnson, and Spreng 1997). 

    이러한 발견들은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은 최초의 기대-기대불일치 모형에서 가

정되어 왔던 것 보다도 훨씬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Yi(1993)는 제품모호성(product ambigu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품모호성은 기대, 성과, 그리고 불

일치가 소비자 만족을 결정하는 방식을 조절한다고 주장하였다. 제품이 모호할 때 소비자 기대는 불일

치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뿐 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에 제품이 모호하지 않거나 평가하기가 쉬우면 지각된 성과가 불일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주관

적 속성으로 구성되어 평가가 곤란하며, 품질 지각이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제품의 애매

모호성이 높다고 한다(이유재 1997).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로 제품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형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Yi(1993)는 애매모호성이 높은 

제품으로 세제를, 애매모호성이 낮은 제품으로 씨리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곽동성과 김규동

(1997)은 제품평가가 난해한 제품으로 컴퓨터를, 제품평가가 용이한 제품으로 속옷을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제품모호성(제품평가 용이성)이라는 상황변수의 효과를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모호성의 개념은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서비스도 서비스 범주에 따라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구입할 때 느끼는 위험의 정도나 구매노력 및 관여도

에 따라 분류가 가능할 수 있으며(Stell과 Donoho 1996), 서비스들이 가지는 탐색의 질이나, 경험의 질, 

그리고 신뢰의 질의 정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할 수 있기(Zeithaml 1981) 때문이다. 그러나 서비스는 제

품과 여러 면에서 다르고 평가과정이나 소비과정도 다르다. 서비스는 무형성, 이질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소멸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이러한 특성들은 제품에 비해 서비스를 

탐색의 질을 낮추고, 경험의 질이나 신뢰의 질을 높혀서 제품을 평가할 때와는 다른 평가과

정이나 소비경험을 거치게 한다(Zeithaml 1981). 결과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제품에 

대한 평가보다 어려울 수 있으며(Zeithaml 1981, 이유재 1997), 소비자들로 하여금 성과불확

실성을 유도하면서 예측기대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Voss, Parasuraman, and Grewal 1998).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모호성이 높을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서비스

에 대한 만족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들(Cadotte, Woodruff, and Jenkins 1987, Westbrook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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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pta and Stewart 1996, Spreng and Mackoy 1996, Patterson, Johnson, and Spreng 1997)에서 기대

가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품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의 정도가 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 간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차이는 기대가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 지지를 평가하여 소비자만족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애매모호성의 정도, 즉 서비스 모호성은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기대나 성과 그리고 불일치가 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2. 가설의 설정 

    

    소비자 만족에 관한 기존의 문헌에서는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변수로 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개념은 제품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

의 개념이다. Anderson과 Sullivan(1993)은 소비자만족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면서 기대불

일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제품평가의 용이성을 제안하였다.  

    Yi(1993)는 제품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의 정도는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수

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제품평가가 모호한 제품으로 세제를, 제

품평가가 모호하지 않은 제품으로 씨리얼을 선정하여, 세제의 경우 기대는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진 반면, 씨리얼의 경우 지각된 성과가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

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곽동성과 김규동(1997)은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변수로 관여도와 제품평가용이성의 개념

을 도입하여, 먼저 관여도가 높은 제품으로 컴퓨터와 속옷을 선정한 후, 다시 평가용이성의 정도에 따

라 컴퓨터는 평가가 난해한 제품으로 속옷은 평가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컴퓨터의 경우 지각된 성과 만이 유일하게 만족에 정의 직접효과를 가졌다. 기대와 불일치의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속옷의 경우에는 지각된 성과가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불일치

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졌다. 기대는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았으며, 지각된 성과를 통한 간접효과

와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Churchill과 Surprenant(1982)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는 제품범주에 의해 

조절되어질 수 있다고 하며, Anderson과 Sullivan(1993)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가 

어떤 상황 하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상황 하에서 보다 약하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미래의 연구에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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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품평가와 관련된 모호성의 정도가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형의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단지 이유재(1997)가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비교하

여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제품에 대한 평가보다 어려우며, 이는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과정에서 관여도가 비슷한 운동

화(제품)와 식당(서비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서비스 범주에 따라 보이는 전반적인 반응이나 지각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서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나 구매노력 및 관여도에 따라 상

이할 수 있다. Stell과 Donoho(1996)는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 및 아이디어에 대한 분류는 기

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러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위험이나 구매노

력 및 관여도에 따라 분류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비스를 분류할 때도 이러한 논

리가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느끼는 위험

의 정도나 구매노력 및 관여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편의서비스(convenience service), 선호

서비스(preference service), 선매서비스(shopping service), 전문서비스(specialty service)

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Copeland(1923), 그리고 

Holbrook과 Howard(1977)의 분류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Zeithaml(1981)은 소비재를 평가상의 난이도에 따라 탐색의 질(search quality), 경험의 

질(experience quality), 신뢰의 질(credence quality)로 분류하여 각각의 제품범주들을 제

시하고 있다. 탐색의 질은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소비자가 평가할 수 있는 품질이다. 경험

의 질은 구매 후나 소비과정 중에 평가할 수 있는 품질이다. 유형의 제품들은 구매이전에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탐색의 질이 높은 반면에 대부분의 서비스재는 구매 후 소비해 본 

연후에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의 질이 높다. 신뢰의 질이란 소비자가 구매나 소비 

이후에도 평가하기가 어려운 품질을 말한다. 신뢰의 질이 높은 소비재로는 의료서비스라든

가 법률서비스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매·소비

한 연후에도 그러한 서비스를 평가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제공되

어진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렵다. Yi(1993)는 제품이 많

은 신뢰의 질을 가질 떄 제품모호성이 높다고 한다. 신뢰의 질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서비

스모호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탐색의 질이 높을수록 평가가 용이하며 신뢰의 질이 높을수록 평가하기가 어렵다. 경험

의 질은 중간정도의 평가용이 특성을 지닌다. Zeithaml(1981)은 평가상의 난이도에 따라 탐

색의 질, 경험의 질, 신뢰의 질의 연속선상에서 소비재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가장 평가가 용

이하며 탐색의 질이 높은 소비재로는 의류를, 가장 평가가 어려우며 신뢰의 질이 높은 소비

재로는 의료서비스를 들고 있다. 

   서비스재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탐색의 질이나, 경험의 질, 그리고 신뢰의 질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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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평가상의 난이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의 정도 즉, 서비스 모호성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

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상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Yi(1993)는 제품평가와 관련된 모호성의 정도는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조절(moderate)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품평가와 관련된 애

매모호성의 정도가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면 서비스의 경

우에도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의 정도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는 제품과 여러 면에서 다르

고 소비과정이나 평가과정도 다르다. 따라서 제품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의 정도가 만족에 미치는 효

과는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 간에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는 무형성, 이질성, 생산

과 소비의 비분리성, 소멸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탐색의 질이 낮고 경험의 질이 

높다. 신뢰의 질 또한 많은 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

어지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상적인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 이전에 어느 

정도의 평가가 가능한 반면에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

비스를 제공 받은 후에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Zeithaml 1981).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때 서비스 경험이란 모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은 서비스

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지기 어려울 때나 서비스가 많은 신뢰의 질이나 주관적인 속성들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다(Darby and Karni 1973, Holbrook 1978). 이럴 경우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많은 해

석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 경험이 평가하기가 어렵거나 모호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평가에 대해 신뢰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유재(1997)는 소비자의 판단은 이론(theory)과 자료(data)에 의해 형성되는데(Alloy and 

Tabachnik 1984), 이론은 소비자의 사전기대로 볼 수 있고, 자료는 객관적 증거(evidence) 또는 제품이

나 서비스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성과를 평가할 만한 객관적 방법이나 기준이 부족하다면 

소비자들은 사전기대에 근거해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만족은 주로 기대에 의해 결정되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즉 소비자는 하향식(top-down) 이론 주도적 과정(theory-driven process)에 의해 

만족을 형성한다고 한다. 반면에 제품이 모호하지 않거나 평가가 쉬우면 소비자들은 소비경험을 평가하

기 위해 상향식(bottom-up), 자료 주도적 과정(data-driven process)을 거친다고 한다. 모호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동화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제품성과

에 대한 지각은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고도의 진단성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제품이 모호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만족판단은 제품성과에 의해 주로 결정되어진다고 한

다.  

서비스 모호성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은 하향식 이론 주도적 과정에 의해 소비자 만족을 형성할 것

이다.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기대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모호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Zeithaml(1981)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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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중 가장 신뢰의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기대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후에도 자신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졌는지에 대해 평가가 어렵다. 

서비스를 평가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현재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사전

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구매시에 자신의 기대수준이나 성과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기대나 성과는 소비자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불일치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하여 불일치가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기대와 성과의 

영향을 모두 매개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역할을 할 것이다.   

LaTour와 Peat(1980)는 제품모호성은 의료서비스 특유의 특징으로 만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한다. 환자들이 치료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사들조차도 질

병의 경과나 치료반응, 그리고 치료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Ross와 그의 동료들(1987)도 의료서비스 상황에서는 기대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환자

들 마다, 의사들 마다 각각 서로 다른 유형의 치료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모호

한 상황에서는 환자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 만족감을 느

끼고 불만족감을 느껴야 할지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기대에 대한 기초선(base line)이 없는 상황

에서는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믿음'이나 ̀ 의사에 대한 태도'를 만족의 유일한 지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모호성이 높을 경우 기대나 성과가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Voss, Parasuraman, and Grewal(1998)은 탐색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수준에 있어서의 변동

성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만족에 미치는 기대의 효과가 비유의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비스 상

황에서 기대와 만족 간의 비유의적인 관계는 Cadotte, Woodruff, and Jenkins(1987 레스토랑), 

Westbrook(1987  Cable TV), Gupta and Stewart(1996 은행)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어지고 있으며, 

Spreng and Mackoy(1996 상담서비스)의 연구와 Patterson, Johnson, and Spreng(1997 전문직서비스)의 

연구에서는 기대가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인 반면에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적으

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서비스모호성이 높을 경우 기대가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

지지보다는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preng, MacKenzie, and Olshavsky(1996)는 기대는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기보다는 지각된 성

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동화이론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은 성과불확실성을 유도하며, 소비자들의 예측기대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Voss, Parasuraman, and Grewal 1998). 따라서 서비스모호성이 높을 경우 기대나 성과

는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반면에 서비스 모호성이 낮을 경우 소비자들은 상향식 자료 주도적 과정을 거쳐 서비스에 대한 만

족을 형성할 것이다. 서비스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애매하지 않으며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성과라는 자료를 통해 서비스를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성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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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큰 확신을 가질 것이며 성과는 보다 직접적으로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주장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할 수 있다.     

 

    가설 1 : 서비스 모호성이 높으면 기대와 성과는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진다.  

    가설 2 : 서비스 모호성이 낮으면 성과가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만족에 직접

효과를 가진다. 

    

 

2.3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모호성의 정도가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대나 성과 그리고 불일치가 만족에 직접적으로나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에 연구의 기본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기대는 성과 지각을 통해(Olshavsky and Miller 1972, Anderson 1973, Olson and Dover 1976, 

Cadotte, Woodruff and Jenkins 1987, Yi 1993, Gupta and Stewart 1996, Spreng and Mackoy 

서비스모호성 

불일치 

만족 

기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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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Spreng, MacKenzie, and Olshavsky 1996) 불일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일치나 만

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과는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불

일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불일치는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비스모호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서비스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모호성의 정도가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조사하고자 하

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서비스 모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와 서비스 모호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해 Zeithaml(1981)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서비스 모호성이 

높은 서비스로 의료서비스를, 서비스 모호성이 낮은 서비스로 은행서비스를 선정했다.  

   의료서비스는 Zeithaml(1981)의 분류 체계 중에서 신뢰의 질이 가장 높은 서비스로 소비

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후에도 서비스를 평가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서비스를 평가할 만한 객

관적인 기준이 없으며,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이

루어진다. 동일한 의사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서비스

의 성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지각이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모호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은행서비스는 구매나 소비 이전에는 평가가 어려운 경험의 질(experience 

quality)이 높은 서비스이지만 의료서비스나 법률서비스와 같이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도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신뢰의 질이 높은 서비

스는 아니다. 은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은 모든 서비스의 제공과정이 상대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예 : 이자, 관련대출, 가입 후 

혜택, 가입자격, 대기시간, 주차시설, 분위기, 직원들의 태도, 현금지급기 및 통장정리기의 수, 

물적시설 등), 상대적으로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가 용이하다. 품질 지각이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서비스 모호성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주관적 속성으로 구성되어 평가가 곤란하여 품질 지각이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제품의 애매모호성이 높다고 한다(이유재 1997).  

   그러나 과연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의료서비스와 은행서비스가 서비스 모호성의 정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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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상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 중인 고

객 62명과, 은행서비스를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 중인 고객 64명, 총 126명의 고객을 대상으

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Yi(1993)의 단일항목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이 경험한 서비스

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느 정도나 용이한가에 대해 `매우 쉽다'에서 `매우 어렵다'에 이르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조사결과 의료서비스의 경우 4.91 은행서비스의 경우 

3.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했다. t-test 결과 

t 값이 11.482로 유의수준 0.0001하에서 유의하였다. 의료서비스와 은행서비스는 평가상의 

난이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서비스

로 의료서비스를 서비스모호성이 낮은 서비스로 은행서비스를 선정한 것에 대해 지지를 얻

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주요 변수들은 각기 복수의 항목으로 측정했다.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에 의한 희석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Bagozzi and Yi 1988).  

   소비자의 기대는 특정 서비스 기업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수준(Olson and 

Dover 1979, Swan and Trawick 1981)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진(예 : 

Anderson 1973, Oliver 1977, Churchill and Supenant 1982, Westbrook and Reilly 1983, Yi 

1993, 구순이 1995, Spreng, MacKenzie, and Olshavsky 1996, 이유재 1997, 곽동성과 김규동 

1997) 예측적 기대를 7점 척도로 구성된 세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측정은 지각된 성과를 측정했다. 지각된 성과는 소비자가 주관적

으로 인식한 성과수준이다(이유재 1997). 성과에 대한 지각은 기대수준 등에 의해 소비자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성과를 7점 척도로 구성된 세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소비자의 기대불일치는 지각된 불일치를 측정했다. 지각된 불일치는 기대와 성과의 차이

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이유재 1997). 지각된 불일치를 7점 척도로 구성

된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했다.   

   소비자의 전반적 만족의 측정은 만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을 다룬 문항 세 개

를 7점 척도로 측정했다.   

  

3.3.  자료수집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대형 종합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입원 환자와 외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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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각각 50%씩 선정하여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는 각 진료과목 별로 할당하

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323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무

응답이 많거나 일률적인 점수를 부여한 불성실한 응답지 32부를 제외한 총 291부가 본 연구

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은행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방금 경험한 은행서비스를 회상하여 현장에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게 하는 설문지 방식을 채용했다. 금융기관의 선정은 구단위(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기관별로 표본의 숫자가 비슷하도록 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42부가 회수됐다. 그 중 처리가 불가능한 응답지 8부를 제외하고 

234부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처리가 불가능한 응답지는 무응답이 많거나 일률적

인 점수를 부여한 불성실한 응답지였다.   

       

 

3.4 분석기법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정은 LISREL 분석으로 하였다. 이 분석으로 고객들의 소비자만족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호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모

형에 대한 전반적인 부합도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인과관계의 경로계수를 동시에 

측정 평가하고 결정요인들 간에 존재하는 간접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4. 연구결과 

 

4.1   척도의 평가 
 
 
4.1.1  신뢰도의 검토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다항목을 Cronbach α 

계수에 의해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표 1>참조.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료서비

스의 경우 신뢰도 α 계수가 0.75 - 0.9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은행서비스의 경우 신뢰

도 α 계수가 0.86 - 0.9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어 가설 검정에 충분한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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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평가           

 

4.1.2   타당도의  검토  
 

   본연구에서는 척도들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가 자료 밑에 숨

어있는 이론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서, 이 이론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 쓰는 기법이다. 특정 개념의 측정척도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 평가에 특히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채용한 프로그램은 LISREL 8.14(Joreskog and Sorbom 

1993)이었다. 모형검정을 위한 입력자료는 상관관계자료를 이용했으며, 모수추정법은 최우추

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이론 변수의 항목별 요인 부하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척도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참조.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의료

서비스의 경우 χ2(d.f=48) = 174.30(P=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비교적 큰 표본 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5, 

p.637). 그러나 다른 부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GFI(goodness-of-fit index) = 0.912,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604로서 χ2 값을 제외한 부합도 지수들이 모델의 적합

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초모델[null model, χ2 

(d.f=66) =2035.894]과 비교하여 모델의 증분부합지수를 평가한 비표준부합지수(non-normed 

fit index : NNFI)가 .912로 잘 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Bentler and Bonett 1980), 이

를 표준화한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 NFI)도 .914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Bentlter and Bonett 1980).   

   은행서비스의 경우 χ2 (d.f=48) = 64.54(P=0.0557), GFI(goodness-of-fit index) = 0.954,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285로 부합도 지수들은 모델의 적합도가 수용할 수 있

는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초모델[null model, χ2 (d.f=66) =2080.989]과 

비교하여 모델의 증분부합지수를 평가한 비표준부합지수(non-normed fit index : NNFI)

가 .989로 잘 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Bentler and Bonett 1980), 이를 표준화한 표준

부합지수(normed fit index : NFI)도 .969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Bentlter 

and Bonett 1980).   

  

 

 의료서비스 은행서비스 

척도 α계수      α계수 
기대 .75 .86 
성과 .80 .88 

불일치 .80 .88 
만족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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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2. 가설의 검정 

 

4.2.1. 연구모형의 符合度 평가및 母數 推定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모

형상의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했다. 공분산 구조분석을 위해 채용한 프로그램은 LISREL 

8.14(Joreskog and Sorbom 1993)이었으며, 모수 추정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했다.     먼저 의료서비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모형상 모수들에 대한 

LISREL 추정결과는 <표 3>에 정리했다. <표 3>의 하단부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d.f=48) = 174.297(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만족스럽지 못하

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비교적 큰 표본 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5, 

p.637). 그러나 다른 부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GFI(goodness-of-fit index) = 0.912,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604로서 χ2값을 제외한 부합도 지수들이 모델의 적합

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초모델[null model, χ2 

(d.f=66) =2035.894]과 비교하여 모델의 증분부합지수를 평가한 비표준부합지수(non-normed 

fit index : NNFI)가 .912로 잘 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Bentler and Bonett 1980), 이

를 표준화한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 NFI)도 .914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Bentlter and Bonett 1980).  

 

 

의료서비스 은행서비스  

측정항목 기대 성과 불일치 만족 기대 성과 불일치 만족 

a1 .77(12.63) -- -- -- .76(13.05) -- -- -- 

a2 .57(9.26) -- -- -- .85(14.96) -- -- -- 

기대 

a3 .81(13.33) -- -- -- .86(15.26) -- -- -- 

b1 -- .79(15.06) -- -- -- .83(15.24 -- -- 

b2 -- .70(12.94) -- -- -- .87(16.40 -- -- 

성과 

b3 -- .83(16.11) -- -- -- .83(15.15 -- -- 

c1 -- -- .84(16.60 -- -- -- .82(14.92 -- 

c2 -- -- .74(13.89 -- -- -- .87(16.43 -- 

불일치 

c3 -- -- .73(13.58 -- -- -- .85(15.64 -- 

d1 -- -- -- .90(18.89) -- -- -- .80(14.59

d2 -- -- -- .84(16.93) -- -- -- .87(16.36

만족 

d3 -- -- -- .87(17.87) -- -- -- .91(17.76

χ
2 
(48) = 174.30(p = 0.00) χ

2 
(48) = 64.54(p = 0.0557) 

GFI = .912 GFI =.954 

RMR = .0604 RMR = 0.0285 

전체모형적합도 

NNFI = .912 NNFI = .989 

 



한 국 마 케 팅 저 널   제 1권 제 4호 

1999. 9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90 

 

< 표 3 > 연구모형의 모수에 대한 LISREL 추정 결과 

- 의료서비스의 경우 - 

 

 

   다음으로 은행서비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모형상 모수들에 대한 LISREL 추정결과는 <표 

4>에 정리했다. <표 4>의 하단부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d.f=48) = 64.536(P=0.0557), GFI(goodness-of-fit index) = 0.954,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285로 부합도 지수들은 모델의 적합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초모델[null model, χ2 (d.f=66) =2080.989]과 비교하여 모델의 증분

부합지수를 평가한 비표준부합지수(non-normed fit index : NNFI)가 .989로 잘 맞는 모델이

라고 볼 수 있으며(Bentler and Bonett 1980), 이를 표준화한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 NFI)도 .969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Bentlter and Bonett 1980).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  

 모수  LISREL  표준    t값  표준화   
       추정치  오차         추정치   

 모수   LISREL   표준    t값  표준화  
        추정치   오차         추정치  

 
 γ11    .346   .077   4.521   .339  
 γ21   -.123   .062  -1.972  -.113  
 γ31    .086   .062   1.381   .074 

 β21    .983   .080  12.222   .925  

 β31    .106   .195    .541   .093  

 β32    .856   .183   4.669   .800  

 

 φ11    .593   .094   6.313   

 ϕ11    .548   .075   7.304   .885  

 ϕ22    .142   .039   3.629   .203  

 ϕ33    .148   .032   4.670   .185  
  
------------------------------------- 
  
 θε44     .301   .036   8.297  

 θε55     .456   .045  10.193 

 θε66     .474   .046  10.319        

 θε77     .199   .026   7.638 

 θε88     .302   .032   9.471 

 θε99     .253   .029   8.753 
 

 
 λx11    1.000    ---    ---    .770  
 λx21     .735   .088   8.839   .566  
 λx31    1.057   .112   9.404   .814 

 λy11    1.000    ---    ---    .787 

 λy21     .896   .075  12.010   .704 

 λy31    1.048   .073  14.327   .825  

 λy42    1.000    ---    ---    .836  

 λy52     .882   .064  13.738   .737 

 λy62     .867   .065  13.434   .725 

 λy73    1.000    ---    ---    .895 

 λy83     .934   .050  18.776   .835 

 λy93     .966   .048  20.008   .865 
  
 θδ11     .407   .064   6.347         

 θδ22     .679   .065  10.413        

 θδ33     .337   .067   5.053         

 θε11     .381   .042   9.157         

 θε22     .504   .049  10.271        
 θε33     .320   .039   8.247        

       CHI-SQUARE WITH 48 DEGREES OF FREEDOM =  174.297 (P = .000)           
                        GOODNESS OF FIT INDEX = .912                        
                      NON-NORMED OF FIT INDEX = .912                        
                    ROOT MEAN SQUARE RESIDUAL =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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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연구모형의 모수에 대한 LISREL 추정 결과 

- 은행서비스의 경우 - 

 

 

 

 

4.2.2 가설의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주요 경로별 결과를 토대로 이론 변수 간의 

관계를 다루는 구조모형(structrure model)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 

 모수  LISREL  표준    t값  표준화   
       추정치  오차         추정치   

 모수   LISREL   표준    t값  표준화  
        추정치   오차         추정치  

 

 γ11    .493   .082   6.010   .453  
 γ21   -.067   .061  -1.110  -.063  
 γ31    .005   .056    .088   .005 
 β21    .886   .076  11.663   .898  
 β31    .404   .127   3.170   .416  
 β32    .466   .123   3.802   .475  
 

 φ11    .584   .090   6.523   
 ϕ11    .551   .075   7.312   .795  
 ϕ22    .162   .033   4.865   .240  
 ϕ33    .166   .029   5.702   .254  
  

------------------------------------- 

 θε44    .325   .038   8.650 
 θε55    .236   .032   7.405 
 θε66    .282   .035   8.146        
 θε77    .349   .038   9.083 
 θε88    .245   .031   7.865 
 θε99    .164   .027   6.071 
 

 

 λx11    1.000    ---    ---    .764  
 λx21    1.109   .088  12.627   .847  
 λx31    1.125   .089  12.706   .860 
 λy11    1.000    ---    ---    .833 
 λy21    1.048   .065  16.156   .873 
 λy31     .996   .066  15.011   .830  
 λy42    1.000    ---    ---    .821  
 λy52    1.064   .067  15.812   .874 
 λy62    1.031   .068  15.147   .847 
 λy73    1.000    ---    ---    .807 
 λy83    1.077   .070  15.474   .869 
 λy93    1.133   .069  16.490   .914 
 

 θδ11     .416   .049   8.473         
 θδ22     .282   .045   6.310        
 θδ33     .261   .044   5.882         
 θε11     .307   .036   8.458         
 θε22     .238   .032   7.456        
 θε33     .312   .037   8.513        

 
       CHI-SQUARE WITH 48 DEGREES OF FREEDOM =  64.536 (P = .0557)           
                        GOODNESS OF FIT INDEX = .954                        
                         NON-NORMED FIT INDEX = .989                        
                    ROOT MEAN SQUARE RESIDUAL = .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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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의료서비스와 은행서비스 간 주요 경로 비교   

 

 

   먼저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대는 성과 지각에 직접적인 

正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경로계수 = .346, t = 4.521), 불일치에는 약한 負의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다(경로계수 = -.123, t = -1.972). 그러나 만족에는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

다(경로계수 = .086, t = 1.381).     

   성과는 불일치에 직접효과를 가지나(경로계수 = .983, t = 12.222), 만족에는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경로계수 = .106, t =.541). 불일치는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진다(경로계수 

= .856, t = 4.669). 

    기대가 불일치를 통해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23( t=2.740)으로 유의적이며, 성과

가 불일치를 통해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842(t=4.417)로 유의적이다(표 6 참조).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경우 기대나 성과는 직접적으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불일

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비스모호성이 높으면 

기대와 성과는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진다"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은행서비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대는 성과 지각에는 직접적인 正의 효과를 

가지나(경로계수 = .493, t = 6.010), 불일치(경로계수 = -.069, t = -1.110)와 만족(경로계

수 = .005, t = .088)에는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반면에 성과는 불일치(경로계수 = .886, t = 11.663)와 만족(경로계수 = .404, t = 3.170)

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불일치는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진다(경로계수 = .466, t = 

3.802).  

   서비스모호성이 낮은 경우, 기대는 불일치나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성

과가 불일치나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비스모호

성이 낮으면 성과가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진다

"라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정한 결과를 요약하여 LISREL 모형으로 제시해보면 의료

의료서비스 은행서비스 경로 

추정치(t 값) 추정치(t 값) 

기대→성과 .346(4.521) .493(6.010) 

기대→불일치 -.123(-1.972) -.067(-1.110) 

기대→만족 .086(1.381) .005(.088) 

성과→불일치  .983(12.222) .886(11.663) 

성과→만족 .106(.541) .404(3.170) 

불일치→만족 .856(4.669) .466(3.802) 

χ
2
 (48) = 174.30  χ2 (48) = 64.536  
GFI = .912 GFI = .954 

전체모형적합도 

RMR = .060 RMR = .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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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경우 [그림 2]와 같고, 은행서비스의 경우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의료서비스에 대한 LISREL분석결과 

 

 

 

 

  * 표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T Value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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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은행서비스에 대한 LISREL분석결과 

  

 

 

 

 

 

            * 표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T Value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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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변수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효과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

시되어 있다.   

 

 

<표 6> 선행변수들이 후행변수에 대해 갖는 효과 

                                                            *  (  )은 t 값  

 

기대가 성과 지각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346이고 은행서비스의 경우 .493으로 

기대는 서비스모호성의 정도에 상관없이 서비스에 대한 성과지각에 직접적인 正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동화효과를 볼 수 있다.  

기대가 불일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123(t=-1.972)으로 유의적인 반면, 은행

서비스의 경우는 .067(t=-1.110)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경우 기대는 불일치에 직

접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서비스모호성이 낮은 경우 기대는 불일치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서비스모호성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은 성과평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 기대가 불일치

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서비스모호성이 낮을 경우 소비자들은 성과평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기대와는 독립적으로 불일치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대가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086(t=1.381)이고 은행서비스의 경

우 .005(t=.088)로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대가 불일치나 성과 지각을 통

해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223(t=2.740)이고 은행서비스의 경우 .371(t=5.115)

로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대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

족에 직접효과를 가지기 보다는 불일치나 성과 지각을 통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대는 만족에 직접적인 동화효과를 가지기 보다는 하나의 준거체계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과가 불일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983(t=12.222)이고 은행서비스의 경

우 .886(t=11.663)으로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적이다.  

성과가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106(t=.541)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

으나 은행서비스의 경우 .404(t=3.170)로 유의적이다. 서비스모호성이 낮은 경우 성과는 만족에 직접

 의료서비스 은행서비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기대 →성과 .346(4.521)     - .346(4.521) .493(6.010)     - .493(6.010) 

기대→불일치 -.123(-1.972) .340(4.328) .217(2.713) -.067(-1.110) .437(5.555) .370(4.580) 

기대→만족 .086(1.381) .223(2.740) .309(3.763) .005(.088) .371(5.115) .376(4.782) 

성과→불일치 .983(12.222)     - .983(12.222) .886(11.663)     - .886(11.663) 

성과→만족 .016(.541) .842(4.417) .948(11.982) .404(3.170) .413(3.778) .817(10.864) 

불일치→만족 .856(4.669)     - .856(4.669) .466(3.802)     - .46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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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성과가 만족에 직

접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하지만 불일치를 통해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842(t=4.417)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경우 불일치는 기대나 성과의 역할을 매개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856(t=4.669)이고 은행서비스의 경

우 .466(t=3.802)로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일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

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대, 성과, 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의 경우 성과(.948), 

불일치(.856), 기대(.3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서비스의 경우에도 성과(.817), 불

일치(.466), 기대(.37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성과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불일치 또한 기대나 성과의 역할을 매개하는 중요한 

매개변수가 되고 있다. 기대는 준거의 틀로 역할하며 성과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일치나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

수들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대나 성과 그리고 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비스모호성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

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소비자만족을 형성하는지를 하나의 모형으로 모형화하여 검토해보

았다.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발견점 및 전략적 시사점, 한계점, 미래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다. 

 

5.1 이론적 발견점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인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모호성이 높으면 기대와 성과는 만족에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진다. Yi(1993)는 제품이 모호할 때 기대는 만족에 불일치를 통한 간접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직접효과를 가진다고 하나 본 연구의 수행 결과는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기대나 성과는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기 보다는 불일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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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모호성이 높으면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성

과를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 기

대나 성과의 직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럴 경우 불일치는 기대나 성

과의 영향을 모두 매개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모호성이 낮으면 성과가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만족

에 직접효과를 가진다. 이는 Yi(1993)의 연구결과를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모호성이 낮으면 소비자들은 상향식 자료 주도적 과정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애매하지 않으며 분명

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서비스모호성이 높으면 기대는 불일치에 직접효과를 가지나 서비스모호성이 낮으

면 기대와 불일치는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다. Oliver(1977)는 기대와 불일치는 서로 독립적

이며, 만족에 加法的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earden과 Teel(1983)의 연구나 

Churchill과 Surprenant(1982)의 연구 및 Spreng, MacKenzie, and Olshavsky(1996)의 연구에서는 

기대와 불일치가 負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기대와 불일치의 관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모호성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은 성과평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

질 수 없어 기대가 불일치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서비스모호성이 낮을 경우 

성과평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불일치를 경험하기가 용이할 것이므로 기대와는 독

립적으로 불일치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기대는 성과 지각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경우나 낮은 경

우 모두에서 기대는 성과 지각에 正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동화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Cadotte, Woodruff and Jenkins(1987), Yi(1993), Gupta and 

Stewart(1996), Spreng and Mackoy(1996), Spreng, MacKenzie, and Olshavsky(199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섯째, 불일치는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경우나 낮은 경우 모두에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경우 불일치는 기

대와 성과의 영향을 모두 매개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2 마케팅전략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가 보이는 마케팅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모호성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후에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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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매이전에도 서비스의 성과

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기대나 성과가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진다. 불일치는 기대나 성과의 영향을 모두 매개하고 있기 때

문에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

신의 고객에게 고객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에 대해 보다 세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줌으로써 고객의 기대수준과 고객이 지각하는 성과 

수준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모호성이 낮을 경우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서 성과는 불일치를 통한 간접

적인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성과 전략을 강조해야 한

다. 서비스제공자들은 건물, 장비, 기구, 조명, 온도, 배치, 색채, 인공물 등의 실체적인 단

서들을 강조하고 직원들을 훈련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기대는 

불일치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대를 형성해 불일치를 최

소화하고 성과가 미치는 직접효과에 유념해야 한다.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고 향상시켜 실

제의 서비스 성과를 높이고 고객들이 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대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준거의 틀로서 역할을 

하며, 성과지각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또한 기대는 불일치나 만족에 매우 유의적인 간

접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기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일치는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성과수준에 

걸맞는 기대수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5.3 한계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미래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모호성이 높은 서비스와 낮은 서비스를 단일의 서비스로 비

교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데 주의를 요한다. 의료서비스나 은행서비스 고유의 특성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 범주에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모호성이 높은 서비스와 낮은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해 Zeithaml(1981)의 연구성과와 Stell과 Donoho(1996)의 연구성과를 근거로 하였으나, 

이들이 분류했던 서비스는 수많은 서비스들 중의 일부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

비자들이 서비스 범주에 따라 보이는 전반적인 반응이나 지각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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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평가와 관련된 애매모호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한 

confounding effect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Yi 1993). 미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

들을 밝혀내어 소비자 만족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적인 소비자만족 연구에서는 기대수준을 먼저 측정한 다음 성과를 경험하게 

한 후 성과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기대수준과 

성과수준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험한 성과수준이 하나의 준거점으로 작

용하여 기대수준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학식 1997).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의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 국 마 케 팅 저 널   제 1권 제 4호 

1999. 9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100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곽동성, 김규동 (1997), "소비자만족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에 관한 연구 –      

  고관여시 제품평가 용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제12권 제1호, pp. 183-206. 

구순이 (1995),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영학   

  박사논문. 

이유재 (1997), "고객만족형성과정의 제품과 서비스간 차이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8권 제1호, pp. 101-118. 

이유재, 김주영, 김재일 (1996), "서비스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증연구," 소비자학연구, 제7권  

  2호, pp.129-157.   

이순묵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이학식 (1997),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결정과정 : 판단이론적 시각," 경영학연구,  

  한국경영학회, 제26권 제1호, pp. 139-154.  

이학식, 김영(1999), "서비스품질과 서비스가치", 한국마케팅저널, 한국마케팅학회, 제1권  

  제2호, pp. 77-99. 

 

 

2. 외국문헌 

 

Alloy, Lauren B. and Naomi Tabachnik(1984), "Assessment of Covariation by Humans and 

Animals : The Joint Influence of Prior Expectations and Current Situational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January), pp. 112-149.  

Anderson, Rolph E.(1973), "Consumer Dissatisfaction:The Effect of Disconfirmed Expectancy 

on Perceived Product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0 

(February), pp. 38-44. 

Anderson, Eugene W.(1994), "Cross-Category Variation i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tention," Larketing Letters, 5 (1), pp. 19-30.  

Anderson, Eugene W., Claes Fornell, and Donald R. Lehmann(1994), "Customer Satisfaction, 

Market Share, and Profitability: Findings From Sweden," Journal of Marketing, 58 

(July), pp. 53-66. 

________ and Mary W. Sullivan(1993),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ustomer 

Satisfaction for Firms," Marketing Science, 12 (spring), pp. 125-143. 

Angel, J. F., R. D. Blackwell, and D. T. Kollat(1978), Consumer Behavior, 3rd ed.,The Dryden 

Press, p. 440.  

Bagozzi, Richard (1981), "Causal Modeling: A General Method for Developing and Testing 

Theories in Consumer Research,"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8, pp. 

195-202.  

Bagozzi, Richard and Youjae Yi(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한 국 마 케 팅 저 널   제 1권 제 4호 

1999. 9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101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6 (Spring), pp. 74 - 94.   

Bearden, William, and J. E. Teel(1983), "Selected Determinants of Customor Satisfaction 

and Complaint Repor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0 (Feburary), pp. 

21-28.  

Bentler, P. M. and D. G. Bonett(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  Psychological Bulletin, Vol. 88, pp. 

588-606.  

Bolton, R.N. and J.H.Drew (1991), "A Multistage Model of Consumers' Assessment of Service           

Quality and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7(March), pp. 375-384.  

Cadotte, Ernest R., Robert B. Woodruff, and Roger L. Jenkins(1987), "Expectations and Norms 

in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4 

(August), pp. 305-314. 

Cardozo, Richard N.(1965), "An Experimental Study of Consumer Effort,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 (August), pp. 244-249. 

Churchill, Gilbert A. JR. and Carol Surprenant(1982), "An Investigation Into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9 

(November), pp. 491-504. 

Cohen, J. B. and M. E. Goldberg(1970), "The Dissonance Model in Post-Decision Product 

Evalu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7 (August), pp. 315-321. 

Copeland, M. T(1923), "The Relation of Consumers' Buying Habits to Marketing Methods," 

Harvard Business Review, Vol. 1. (April), pp. 282-289. 

Darby, M. R. and E. Karni(1973), "Free Competition and the Optimal Amount of Fraud,"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6 (April), pp. 67-88.   

Gupta, Kamal and David W. Stewart(1996),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Behavior : 

The Differential Role of Brand and Category Expectations," Marketing Letters, 7(3), 

pp.249-63. 

Hair, Joseph R. Jr., Rolph E. Anderson, Ronald L. Tatham, and William C. Black(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 ed., Prentice-Hall.  

Helson, H.(1964), Adaptation-level Theory: An Experimental and Systematic Approach to 

Behavior, New York: Harper & Row. 

Holbrook, M. B.(1978), "Beyond Attribute Structure : Toward the Informational Determinants 

of Attitud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November), pp. 545-556. 

________, and Howard J.(1977), "Frequently Purchased Nondurable Goods and Services," 

Selected Aspects of Consumer Behavior, Ferber, R. (Ed.) National Science 

Foundation, Washington, D.C. pp. 189-222.  

Hovland, I. C., O. J. Harvey and M. Sherif(1957),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Reactions to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July), pp. 244-252. 

Howard, J. A. and J. N. Sheth(1969), The Theory of Buyer Behavior,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p. 145. 



한 국 마 케 팅 저 널   제 1권 제 4호 

1999. 9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102 

Krishnan, S. and V. A. Valle(1979), "Dissatisfaction Attribution and Consumer Complaint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6, pp. 445-449. 

LaBarbera P. A. and D. MaZursky(1983),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 The Dynamic Aspect of the Cognitive Proces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0 (November), pp. 393-404.   

LaTour, Stephen and Nancy C. Peat(1980), "The Role of Situationally Produced Expectations,     

Others' Experiences and Prior Experience in Determining Consumer Satisfac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7 pp. 588-592. 

Marks, L. J. and M.A. Kamins(1988), "The Use of Product Sampling and Advertising : Effects     

of Sequence of Exposure and Degree of Advertising Claim Exaggeration on              

Consumers' Belief Strength, Belief Confidence, and Attitud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5, (August), pp. 266-281.  

Nelson, P.(1974), "Advertising as Inform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ly-August), pp. 729-754. 

Oliver, Richard L.(1977), "Effect of Expectation and Disconfirmation on Postexposure 

Product Evaluations :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2,  pp. 480-486. 

Oliver, Richard L. and W. O. Bearden(1983), "The Role of Involvement in Satisfaction 

Processes,"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Ann Arbor, MI :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Oliver Richard L. and Wayne S. DeSarbo(1988), "Response Determinants in Satisfaction 

Judgem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41 (March), pp. 495-507. 

Oliver, Richard L.(1981),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es in Retail 

Settings," Journal of Retailing, (Fall), pp. 25-48. 

Oliver, Richard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7 (November), pp. 

460-469. 

Oliver, Richard L. (1981), "Measurement &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 in Retail 

Settings," Journal of Retailing, Vol 57 (Fall), pp. 25-48. 

Olshavsky, R. W. and J. A. Miller(1972), "Consumer Expectations, Product Performance, and 

Perceived Product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9 (Febrary), 

pp.19-21. 

Olson, J. C. and P. Dover(1976), "Effects of Expectation, Product Performance, and 

Disconfirmation on Belief Elements of Cognitive Structur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3. 

Olson, J. C. and P. Dover(1979), "Disconfirmation of Consumer Expectations Through Product 

Tria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4 (April), pp. 179-189. 

Patterson, Paul G., Lester W. Johnson, and Richard A. Spreng(1997), "Modeling the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for Business-to-Business Professional 

Servic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5 (1), pp. 4-17. 



한 국 마 케 팅 저 널   제 1권 제 4호 

1999. 9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103 

Penchansky, R. and J. W. Thomas(1981), "The Concept of Access: Definition and Relationship 

to Consumer Satisfaction," Medical Care, Vol. 19 (February), pp. 127-140.   

Richins M. L. and P. H. Bloch(1986), "After the New Wears Off: The Temporal Context of 

Product Involvement," Journal of Consumer Behavior, Vol. 13 (September), pp. 

280-285. 

Richins, M. L. (1983), "Negative Word-of-Mouth by Dissatisfied Consumers : A Pilot Study," 

Journal of Marketing, Vol. 47 (Winter), pp. 68-78. 

Ross Caroline K., Gayle Frommelt, Lisa Hazelwood, and Rowland W. Chang(1987), "The Role 

of Expectations in Patient Satisfaction with Medical Care," Journal of Health Care 

Marketing, Vol. 7 (December), pp. 16-26. 

Spreng, Richard A., Scott B. Mackenzie, and Richard W. Olshavsky(1996), "A Reexamination 

of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60 

(July), pp. 15-32. 

_______ and Robert D. Mackoy(1996), "An Empirical Examination of a Model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Journal of Retailing, Vol. 72 (2), 201-214.  

Stell, Roxanne and Casey L. Donoho(1996), "Classifying Services from a Consumer 

Perspective", The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Vol. 10(6), pp. 33-44. 

Swan John E. and I. Frederick Trawick(1981), "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s and 

Satisfaction with a Retail Service," Journal of Retailing, Vol. 57 (Fall), pp. 

49-67. 

Tse David K. and Peter C. Wilton(1988),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Formation:An 

Extension," Jouranl of Marketing, Vol. 25(May), pp. 204-323. 

Voss Glenn B., A. Parasuraman, and Dhruv Grewal(1998), "The Roles of Price, Performance, 

and Expectations in Determining Satisfaction in Service Exchanges," Journal of 

Marketing, Vol. 62(October), pp. 46-61.  

Weaver, D. and P. Brickman(1974), "Expectancy, Feedback and Disconfirmation as Independent 

Factors in Outcom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0 (March), pp. 420-428. 

Westbrook, Robert A.(1980), "Intrapersonal Affective Influences upon Consumer 

Satisfaction with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7 (June), pp. 

49-54. 

Westbrook, Robert A.(1986),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A Literature Review,"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Arizona. 

Westbrook, Robert A.(1987), "Product/Consumption-based Affective Responses and Post 

Purchase Proces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7 (August), pp. 258-270. 

Westbrook, R. A. and Michael D. Reilly(1983), "Value-Percept Disparity : An Alternative 

to the 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s Theory of Consumer Satisfac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0, 256-261.  

Woodruff, R. B., E. R. Cadonette and R. L. Jenkins(1983), "Modeling Consumer Satisfaction 

Processes Using Experience Based Norm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0 



한 국 마 케 팅 저 널   제 1권 제 4호 

1999. 9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104 

( August), pp. 296-304. 

Yi, Youjae(1993),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Satisfaction :The Moderate Role of                 

Ambiguit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20, pp. 502-506. 

Zeithaml, Valarie A.(1981), "How Consumer Evaluation Processes Differ between Goods and               

Services," in Marketing of Services, eds. James H. Donnelly and William R. George.   


	서비스모호성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Recommended Citation

	0h500254.pdf

